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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성열 기자의 CAR & TRACK｜볼보 ‘크로스컨트리 V90’ 시승기

‘전면 전동화’를 선언하는 등 ‘친환경 브랜드’로 거듭나고 있는 볼보의 신형 ‘크로스컨트리 V90’은 크로스컨트리 모델 최초로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탑재했다. 모던하고 강인한 인상을 완성한 외관 디자인
도 눈길을 끈다. 사진제공｜볼보코리아

볼보자동차가 ‘안전한 차’의 이미지
를 굳건하게 이어가면서, 적극적인 ‘친
환경 브랜드’로 거듭나고 있다. 볼보는
2017년 모든 자동차 제조사 중 가장 최
초로 전면 전동화를 선언하며 자동차 업
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. 볼보자동차
는 2025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 판
매의 50%를 전기차로 전환하고, 나머지
50% 역시 전동화 파워트레인(하이브리
드 등)으로 전환할 계획이다.

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더 빠른 전동화
전략을 펼친다. 2021년형 신차부터 디
젤 모델은 판매하지 않으며, 모든 가솔
린 모델도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한다.

안전과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의 꾸
준한 행보에 국내 소비자도 응답하기 시
작했다. 2014년까지만 해도 연간 판매

량이 2976대에 그쳤지만, 지난해에는
최초로 수입차 1만대 클럽(1만 570대 판
매)에 가입하며 브랜드 가치를 입증했
다. 올해도 이미 10월 기준 1만대 판매
를 돌파했고, 연말까지 1만 2000대 판매
를 목표로 순항중이다.

이처럼 볼보자동차는 국내 시장에서
모든 차종이 인기를 얻고 있다. 어떤 차
를 선택해도 최소 몇 개월에서 길게는
1년 이상을 대기해야 한다. 이런 상황이
지만 볼보자동차 본사는 생산량을 늘리
는 것에 관심이 없다.

이만식 볼보자동차 전무는 “판매 볼

륨을 키우는 것보다는 서비스 만족도를
높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
다. 올해 국내 시장조사기관인 컨슈머인
사이트 조사에서 제품만족도 1위, 서비
스 만족도 2위에 올라 소비자 만족도를
위한 노력에 결실을 봤다”고 설명했다.

뀫크로스컨트리 최초 전동화 파워트레인
크로스오버인 신형 ‘크로스컨트리 V

90’이야말로 스웨디시 라이프스타일의
실용주의와 럭셔리함을 가장 잘 보여주
는 모델이다.

국내 시장에서 왜건은 인기가 없다
는 편견도 볼보 크로스컨트리 모델(V
60과 V90)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 SUV
의 활용성과 세단의 안락함을 결합한
크로스컨트리 모델은 당장 계약해도
최소 6개월은 대기해야 할 정도로 인기
가 뜨겁다.

3년 만에 선보인 페이스리프트 모델
인 V90은 더욱 모던하게 개선된 외관
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는다. 전면부는
새롭게 디자인된 라디에이터 그릴과 전

방 안개등, 스키드 플레이트 등을 통해
더욱 모던하고 강인한 인상을 완성했
다. 신형 ‘크로스컨트리 V90’에는 볼보
자동차의 글로벌 전동화 전략을 반영한
새로운 표준 파워트레인이 장착되어 있
다. B5 48V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
엔진이 변화의 핵심이다. 48V 배터리
가 장착되어 제동이나 감속, 같은 속도
로 항속할 때 충전했다가 엔진 정차 후
출발 혹은 가속시에 엔진의 동력을 보
조하는 역할을 한다. 출발 가속에 도움
을 주고, 연료 효율도 높여준다. 이전
모델보다 스타트·스톱 기능이 더욱 부
드럽게 작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
저속 구간에서의 기동성이 향상됐다.
태안 아일랜드리솜 리조트에서 충남 홍
성군 한 카페까지 편도 45km 구간에서
실연비는 11.8km를 기록했다. 전반적
인 실내의 고급감과 안락함, 반자율주
행 기능의 신뢰성은 수입차 최고 수준
이다. 가격은 기본형 모델이 6900만
원, 프로 모델은 7520만 원이다.

태안｜sereno@donga.com

다재다능+친환경…6개월기다릴만하네
전면부그릴·안개등등강렬한인상
B5 48V배터리장착…실용성강화
실내승차감·반자율주행최고수준

볼보 크로스컨트리 V90 실내 인테리어

포르쉐코리아(대표 홀가 게어만)가 포르쉐 최초의 순
수 전기 스포츠카 ‘포르쉐 타이칸(Porsche Taycan)’을
국내 시장에 선보였다.

벤츠 EQC, 아우디 e-트론 등이 이미 국내 시장에서
1억 원이 넘는 고성능 전기차 시장을 열어놓았기 때문
에 포르쉐 타이칸의 시장 안착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울
것으로 보인다.

이번에 출시된 ‘타이칸 4S’는 최대 530마력(530PS,
390kW) 퍼포먼스 배터리와 571마력(571PS, 420kW)
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 배터리 중 하나의 옵션을 선택
할 수 있다.

어떤 배터리를 선택하든 정지 상태에서 100km/h까
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4초이며, 최고 속도는
250km/h에서 제한된다.

국내 인증 기준 주행 가능 거리는 퍼포먼스 배터리 플
러스가 289km, 퍼포먼스 배터리 모델은 현재 국내 인증
이 진행 중이다. 1회 충전 후 주행 가능거리가 다소 짧지
않느냐는 지적도 있다. 하지만 포르쉐 타이칸은 기존 전
기차에서 사용하는 400 볼트 대신 800 볼트 전압 시스템
을 최초로 적용해 5분 충전으로 최대 100km까지 주행
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주행 가능거리
의 단점을 상쇄한다. 또한 최대 270kW 고출력으로
22분 30초 이내에 배터리 잔량 5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
지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이 포르쉐 측의 설명이다. 또한
최대 265kW까지 가능한 에너지 회수 시스템 덕분에 일
상생활 속 제동의 약 90%를 실제 브레이크 작동없이 회
생 제동만으로 작동 가능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였다.

‘타이칸 4S’의 판매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1억
4560만 원이다. 원성열 기자

포르쉐 첫 전기 스포츠카 ‘타이칸’ 출시
최대 571마력·제로백 4초…1회 충전 289km 주행

최대 571마력…제로백 4초
1회충전으로 289km 주행

포르쉐 ‘타이칸’

편집｜심승수 기자 sss23@donga.com

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MINI의 공식 딜
러사인동성모터스가경남창원시마산회원
구에MINI창원전시장을리뉴얼오픈했다.

MINI 창원 전시장은 연면적 1057m²
(320평)로 경남 지역 최대 규모이자 유일한

MINI 단독 전시장이다. MINI만의 세련되
고 감각적인 감성으로 꾸며진 실내에는 총
5대의 차량을 전시할 수 있으며, 고성능 모
델 JCW 전용 전시 공간인 ‘JCW 존’도 따로
마련되어 있다. 높이 50m에 달하는 주차타

워를 갖추고 있어 최대 50대까지 동시에 주
차할수있다.주차타워는경남지역을대표
하는젊은작가인강민석작가가MINI차량
을주제로그린 ‘보이지않는힘’으로장식해
눈길을끈다. 원성열기자

MINI 동성모터스, 창원 전시장 리뉴얼오픈…‘감성공간’ 눈길

MINI 동성모터스 창원 전시장


